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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aul Klee's color-square paintings. 

- Focusing on Goethe's color theory -

Jeong Seo Young

Advisor : Prof. Kim Seung Hwan, Ph. D.

Dept. of Aesthetics and Art Histor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Paul Klee (1879-1940) took his opportunity of traveling Tunisia, Africa in 1914 

to be attracted to power of color and created works of color square until the end 

of his life. In such works, color was just interpreted as musical influence which is 

inherent in him and there is a shortage of interpretation about color. Is it possible 

to interpret such works only through musical factors? Aren't there any other 

collateral factors in interpreting color of color squares? For analysis of these 

questions, I will look for foundations in Goethe's thought and theory of color 

which affected Paul Klee. His diary suggested that he read lots of books about 

Goethe. And his lecture about color shown in his educational sketchbook used 

during the years as professor at Bauhaus and comparison of 'color theory' which 

was used in 1922 during years of mural studio with color theory of Goethe 

indicate the influence from Goethe of color squar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tried to lay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his works in accordance with his intention and 

philosophy by recognizing that existing color studies of color square about Paul Klee 

were centered mainly on musical factors and by emphasizing the meaning of color. 

For this study, first of all, regarding 'color square' works, his artistic world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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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d and color theory of Goethe, which became his theoretical background of 

work activities and color. And relation between the two was examined, and Klee's 

works were interpreted through Goethe's color theory. 

This article is composed of the followings. In chapter 2, background of Paul 

Klee's color square type works ' creation and color square works will be examined. 

In chapter 3, Goethe's color theory, which significantly affected creation of Klee's 

color square works' series will be examined. Composition principles of Goethe 

theory such as polarity, rise, and comprehensiveness will be examined in terms of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and concepts of chemical color, physical color and 

physiological color will be examined. In chapter 4, based on Goethe's color theory, 

Paul Klee's color square type works will be analyzed.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works, the works will be divided largely into early stage(1913~1920), Bauhaus 

years(1921~1929), and latter years(1930~) and they will be examined with regard to 

composition principle of Goethe's color theory and relation with three colors. The 

conclusion part will analyze color principle of Paul Klee's color square type works 

and examin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effects of use of such colors based on 

understanding of phenomena of various colors mentioned in Goethe's color theory.



Ⅰ. 서 론 

아방가르드 미술가들의 다양한 실험으로 특징지어지는 20세기 초반 미술의 최

대 화두는 15세기 르네상스 이래로 서양미술사를 지배해 온 원근법과의 결별이었

다. 원근법의 자리를 청기사파 칸딘스키(W.Kandinsky)의 비구상적 표현이나 뭉크 

등의 작가에서 보여지는 표현주의의 격렬한 작품, 브라크와 피카소 같은 입체주

의자들이 시도하였던 파피에 꼴레(papier colle), 콜라주(collage)기법을 이용한 새로

운 실험 작품 등이 차지하였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어느 화파에도 속

하지 않았던 클레는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클레는 숫자, 알파

벳, 화살표, 느낌표 등과 같은 상징적 요소와 추상적 기호를 사용했지만, 당시의 

기하학적 추상이나 초현실주의와는 다른 길을 걸어갔다. 

약 9,000여점에 이르는 클레의 작품 하나하나에는 그의 삶의 전부가 담겨있다. 

천사나 동식물 등의 다채롭고 상징적인 형상들을 다양한 선과 색채, 음악적인 요소 

등을 통해 표현해내는 클레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1913

년 파울 클레가 자율적인 선의 사용을 열망하면서 그리기 시작한 색사각형 유형의 

작품은1) 작가가 일생동안 천착해 온 색조 탐구의 동반자이자 결과물이란 점에서 

클레 작품의 정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색사각형 시리즈는 1914년 아프리

카 튀니지 여행을 계기로 색채에 대한 환희의 체험 후에 본격적으로 그려지기 시

작했으며, 이후 그의 말년까지 꾸준히 제작되었다. 

이처럼 클레의 작품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색사각형 유형의 작품에 대한 연

구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연구, 특히 색채란 관점에서 색

사각형 시리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많지 않다. 기존의 색사각형 유형 작품에 

대한 연구는 클레의 작품 동기를 단지 음악적인 요소만으로 접근하였다.2) 

1)정금희,『음악과 자연이 준 색채 교향곡 파울 클레』,재원,2001,p.39.
2)정금희,「클레 회화에 나타난 음악적 요소」,『예술논집 (Artjourmal)』,전남대학교 예술연

구소,Vol.7,2006.pp.23~42

강영주,「파울 클레,음악의 구조를 이용한 회화의 다차원성 추구」,『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서양미술사학회,Vol.32,2010.pp.181~202

Andrew Kagan,"PaulKlee's'PolyphonicArchitecture,"ArtsMagazine,Vol.54,No.5(1980)

RichardVerdi,"MusicalInfluencesontheofPaulklee,"Museum Studies,Chicago,Vol.3(1968)

안현일,「파울 클레 회화에 있어서의 음악적 요소」,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1985.

송용희,「Paulklee의 작품 연구:회화와 음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경희대학교 교육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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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클레의 색사각형 작품해석에 음악적인 접근만이 유효한 것일까? 왜 많은 

파울 클레의 색채 연구자들은 오직 음악적인 요소만이 그의 색채와 색사각형을 형

성했다고 단언했는가? 색사각형 유형의 작품 속에서 보이는 음악적인 요소 의외에 

다른 영향은 없는 것일까? 

파울 클레가 바우하우스의 교수로 재직할 당시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색채 강의

와 1922년 벽화공방을 담당하면서 가르쳤던 색채이론을 살펴보면, 화가가 얼마나 

색의 상호작용과 보완적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3) 이러한 

관심과 연구의 바탕에는 괴테의 색채론이 있었다. 화가의 일기4)와 바우하우스 시절

의 강의록을 보면 클레에게 미친 괴테의 사상과 색채론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불충분하게 다루어진 파울 클레의 색사각형 유

형 작품의 색채연구를 괴테의 색채론이라는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괴테의 색채론에서 언급된 여러 색채의 현상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파울 클레

의 색사각형 유형 작품에 나타나는 색채 원리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러한 색채 사

용의 심리적, 정서적 효과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파울 클레의 색사각형 유형 작품

이 형성되는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클레가 색사각형 유형 작품을 그리기

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거치고, 무엇이 그의 자연관과 예술관 형

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바우하우스 시절 교육스케치북의 내용

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클레의 색사각형 시리즈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 괴테의 색채론

을 살펴볼 것이다. 괴테 색채론의 구성원리인 양극성, 상승, 총체성의 정의와 특성

을 정리하고, 화학색, 물리색, 생리색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클레의 색채

원 석사논문,1992.

우혜수,「클레 회화에 나타난 음악적 모티브」,이화여자대학원 석사논문,1995.

추현실,「파울 클레의 회화세계의 관한 연구:음악적인 요소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논문,

1998.

구은희,「음악적 요소를 도입한 조형 교육에 관한 연구」,성신여자대학원 석사논문,2005.

김유진,「폴 클레의 다성적 회화,바우하우스 시기(1921-1933)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 논문,2006.

그 외도 다수 있음.
3)김광우,『칸딘스키와 클레의 추상미술』,미술문화,2007,p.235.
4)김지인,「칸딘스키와 클레의 회화에 나타난 음악성에 관한 연구」,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

문,1999,p.22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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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생리색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괴테의 색채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파울 클레의 색사각형 유

형 작품 분석을 할 것이다. 작품의 특성에 따라 초기(1913～1920), 바우하우스 시절

(1921～1929), 후기(1930년～)의 세 시기로 나누어서 괴테 색채론의 구성원리와 세 

가지 색과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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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파울 클레의 예술세계

1. 색사각형 유형 이전의 작품 (색사각형 작품 탄생 배경)

파울 클레는 1879년 스위스 베른 근처에서 출생하였다. 부친인 한스 클레는 성

악교사였고, 모친인 이다 클레는 성악가였으며, 피아노 연주자였다. 이런 가정환경 

속에서 자란 클레는 성악도 배웠고, 1890년 11살에 베른 시립 관현악단에서 바이올

린을 연주하였다. 파울 클레가 음악이 아닌 그림을 선택하게 된 것은 할머니의 영

향이 크다.5) 어려서부터 할머니의 자수와 그림에 관심을 보여 온 클레는 1898년 9

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1899년 10월 뮌헨 아카데미에 

입학하여 상징주의 화가인 프란츠 폰 슈투크의 소묘와 판화 수업을 받았다. 이 때 

그린 그림이 <등을 보인 나부 여인>과 <하얀 모자를 쓴 자화상>이다. 

(도판1)파울 클레,<등을 보인 나부 여인>
,1899,32.5×20.7cm,베른 클레재단

(도판2)파울 클레,<하얀 모자를 쓴 자화상>,

1899,종이위에 연필,13.7×12.9cm,스위스

개인소장

클레는 소묘 재능이 타고났으며, 소묘는 평생 그의 창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였다.6) 1901년 10월에 친구들과 이탈리아 여행을 떠난다. 6개월의 이탈리아 여행동

안, 클레는 시스티나 예배당 등 성당과 미술관, 고대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역사적 

5)유재길,「꼬뀔라의 의미분석망에 의한 폴 클레의 매직 스퀘어 연구」,『조형예술학연구』,

Vol.1,1999,p.69
6)김광우,앞의 책,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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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쌓았으며, 많은 이탈리아 오페라를 감상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클레는 고대 그리스, 로마, 르네상스 회화를 공부하고, 틈틈

이 의대에서 해부학 강의도 들었다. 한편 1903년에서 1905년에 제작된 15점의 에칭 

동판화에는 상징주의 화가 앙소르의 영향이 엿보이는데, 이는 클레가 당대의 미술

에도 깊은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도판3)파울 클레,<의자에 앉은 아이Ⅰ>,
1909,수채화,색분필,29×23cm,베른,

펠릭스 클레 소장

(도판4)파울 클레,<창가의 화가>,1908,

잉크ㆍ담채,31×24cm,베른,개인소장

클레는 당대 미술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그에 따른 영향을 받았지만, 자신의 작

품세계를 찾기 위해 색조에 대한 실험을 병행하였다. 1908년에 제작된 <의자에 앉

은 아이Ⅰ>를 보면, 그는 그림에 엷은 물감을 여러 번 덧칠하여 점차 깊이감을 주

었다. 클레는 이 작품을 그리면서 빛의 효과에 역점을 두었는데 뜻밖에도 새로운 

왜곡 효과를 일으키는 빛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는 이 빛을 실험하기 위해 검은 

색의 수채화 물감만을 사용하여 명암 대비 효과를 살린 작품을 제작하였다.

1909년에 제작된 <창가의 화가>를 보면, 이러한 색조 실험으로 화가인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인물 뒤에 배치된 창문은 강한 빛에 의해 눈이 부시도록 밝게 처리

되어 있지만 그의 무릎 위에 놓은 종이는 빛의 광도가 약해 좀더 어둡게 채색되었

다. 클레는 이 무렵 검정색 수채 물감을 쓰고 있는데 이는 색채의 ‘질’보다는 색채

의‘비중’에 대한 화가의 관심을 반영한다. 7)

클레 회화의 색채를 이해하기 위해 세잔, 칸딘스키, 들로네, 괴테, 그리고 북 아

프리카 튀니지여행이 그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7)이윤기 외,『Klee』,중앙일보사,1991,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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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에 친구인 무알리에(Louis Moilliet)를 통해서 클레는 칸딘스키를 만났다. 

칸딘스키의 비대상적 그림에 호감을 느낀 클레는 칸딘스키의 저서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를 탐독하고 색채에 대해 큰 자극을 받았다. 칸딘스키는 이 

책에서 내적 필연성으로 색채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다소 심리학적 견지에서 색채

를 바라보았다. 예를 들어, 전형적인 지상의 색인 노란색은 광기의 색이다. 칸딘스

키에 따르면 노란색은 원심적인 운동을 통해 중심에서 밖을 향하여 우리에게 가까

이 오는 느낌을 준다. 반면 보색인 푸른색은 전형적인 하늘의 색이며, 구심적인 운

동으로 우리에게 멀어지는 느낌을 준다.

청기사파의 일원이였던 클레는 마르케, 루소, 들로네등이 참가한 제1회 청기사파 

전람회를 통하여 입체주의를 접하게 되었다. 이들 덕분에 그는 러시아, 이태리, 프

랑스의 아방가르드 예술과 접촉할 수 있었다. 

클레는 들로네의 작품 속에서 고전적인 비엔나 다성음악8)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이후 클레의 색 사각형 유형 작품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들로네는 분석적 

입체주의에 색채를 적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회화인 오르피즘을 도달한 작가였다. 

그는 추상적인 빛과 색채의 화려한 교착 속에 음악적인 율동감과 리듬감, 동적인 

구성을 작품 속에 구현하였다. 클레는 특히 순색으로 그려진 기하학적 원형의 들로

네 작품을 통해 감탄과 환희를 느꼈다. 화려한 색채로 이루어진 원형 띠의 연속된 

형태는 우주의 행성들이 연출하는 교향곡을 연상시킨다. 이처럼 들로네는 회화와 

대위법적 구성과 색조 사이의 결합을 제안하였다. 

1912년 파리를 방문한, 클레는 독일 미술품 수집가이자 화상인 빌헬름 우데의 

컬렉션을 통해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입체주의, 표현주의 작품을 보았다. 클레

는 인상주의 그림을 접한 후 색조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 먼저 인상주의에 관한 

책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정립시키고자 마이어 그라페(M.Graefe)의『인상주의』를 

정독하였다. 클레는 색조로부터 색채를 분리해 내는 방법을 터득하였고, 빛은 합리

적인 형태로 형상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똑같은 모습일지라도 빛에 따

라 다른 형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평행선을 타원형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8)고전적 비엔나 다성음악은 고전시대는 18~19세기 초까지 하이든,모차르트,베토벤이 중심으

로,이들은 주로 비엔나에서 활약했다.이들은 비엔나 고전악파라고 한다.이들에서 의해서 연

주된 두 개의 성부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음악이며,대위법에 위해서 작곡된 모방,푸카,변

주 등의 형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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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는 빛의 효과를 위해서는 형태를 소멸시키기 보다는 빛을 화면에 끌어들여 

형태를 더욱 부각시켰다. 또한, 그는 세잔의 색채와 구조에 대해 연구를 계속하였

는데, 특히 자연의 대상을 견고히 표현하기 위해 세잔이 색채의 파싸주(Passage)기

법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 결과, 세잔의 색조기법과 클레의 모델링 기법은 매우 

유사하다. 

이외에도 클레의 색채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은 바로 괴테의 사상이다. 

클레가 괴테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는 점은 그의 일기에 잘 나타난다.

“저녁에 나는 괴테를 펴들고 누웠다. 바론(Baron)과 힐라리온(Hilarion)의 에피스

드를 재미있게 읽었다. ［...］ 색조와 색채 그 자체는 신비스러움이다. 그것(신비스

러움)이 과거에 음악을 완성한 것처럼 오늘날 회화를 완성하는 것은 얼마나 매력

적인 운명인가”라고 말했다. 9) 클레는 이러한 괴테의 <색채론>을 바탕으로 교육적 

목적을 위해 색사각형 배열을 고안하였다. 바우하우스 교수시절에 색사각형 그림을 

체계화하였던 것이다. 이 색사각형 그림은 괴테 색채론의 상승, 양극성, 총체성, 생

리색, 물리색등의 영향을 받았다. 괴테는 프리즘을 통한 색채 현상의 관찰을 바탕

으로 결정적 분리, 대립, 분배, 차별 현상들이 나타남을 알게 되었다.10) 또한, 괴테

는 색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하나의 경계가 필요하다고11) 인식하였다. 그 결과

로 나타난 것이 줄무늬과 바둑판 무늬, 원 등의 색채 구성이었고, 색사각형은 그것

들 중의 하나였다.

2. 색사각형 유형 작품의 탄생과 의미분석

오랜 기간 동안 색채의 기본적 문제에 대해서 천착해온 클레는 1914년 북 아프

리카 튀니지 여행을 통해서 아프리카 특유의 빛과 색채에 감탄하였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고민했던 색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었다. 그는 “색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것을 움켜쥐려고 허겁지겁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나를 영원히 지배하고 

있으며 그 사실을 나도 안다. 이 순간만은 색과 내가 하나라는 행복한 느낌이다. 

9)김지인,앞의 글,p.22,재인용.
10)R.Matthaei,Goethe'scolorTheory,London:StudiovistaLimited,1971,p.200.
11)위의 책,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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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화가이다.”12) 라고 했다. 북 아프리카 여행을 통해서 느꼈던 자연 속의 빛과 

색채를 클레에게 다양한 색사각형 유형의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클레는 튀니지의 <성 게르만 (St Germain) 바다풍경>을 그리면서 초기 형태를 배

태하게 된다. 그리고 클레는 일기에 “성 게르만 해변을 그린 몇 점의 수채화는 여

전히 너무 유럽풍이다. 그러나 발코니에서 그린 수채화에서 생전 처음으로 나는 아

프리카를 만났다.”13) 라고 언급했다.

(도판5) 파울클레 <성 게르만(St.Germain), 

바닷가풍경>, 1914, 종이에 수채화, 21× 31.5cm

이 작품(도판4)은 화면을 수직 축과 수평 축으로 나누고, 다양한 사각형으로 분

할된 화면에 색채를 채워나갔다. 각각의 색사각형 경계는 명암의 조절에 따른 색채

의 변화가 일어났다. 클레는 일기에 색사각형을 “진정한 강한 빛은 대지에 빛나고, 

신비로운 공간”14)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 후 클레는 “색사각형을 조형의 ‘기본요

소’이며, 조형예술의 기본요소는 선이 변화할 수 있는 많은 빛과 그림자, 색채의 

배합이다.”15)라고 말한다. 자연과 빛에 의해 얻어진 색채를 보고 감탄한 클레가 다

양한 사각형을 연속적으로 그렸다.

12)김광우,앞의 책,p.177.
13)PhilippeComte,PAULKLEE,Nouvelartedition,Paris,1991,p.58.
14)위의 책,p.71.
15)유재길,앞의 책,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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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6)파울 클레,<회교사원이

있는 함마메트>,1914,

수채화,연필,두 장의 종이를

붙임,20.6×19.4cm

(도판7)파울 클레,<함마메트

모티브>,1914,종이에 수채,

20.2×15.7cm,바젤 동판화 전시실

(도판8)파울 클레,<빨간색과

흰색으로 된 돔 모양의 지붕>,

1914,종이위에 수채와 과슈,

14.6×13.7cm

그 당시에 그려진 다른 색사각형 유형의 작품에는 <회교사원이 있는 하마메트

(Hammamet)>(1914)와 <하마메트 모티브>(1914),<흰색과 붉은 색 돔 지붕>(1914)이 

있다. 클레는 1914년 4월 14일 튀니지 작은 마을 함마메트로 갔다. 그 곳의 풍경에 

감동한 화가는 함마메트와 관련된 그림들을 그렸다. <회교 사원이 있는 함마메트>

(도판6)과 <함마메트 모티브>(도판7)는 아프리카 태양 빛과 해변, 마을길을 그린 풍

경화이다. 이 작품들에서도 클레는 화면을 수직축과 수평축으로 나누고, 다양한 형

태의 사각형에 각기 다른 책을 칠했다. 

(도판9) 파울클레, <푄바람, 마르크 프란츠 정원에서>,

 1915, 수채화, 20×15cm, 뮌헨 소장

튀니지 여행에서 돌아오고 3개월 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전쟁에 참여

하게 된 클레는 많은 그림을 그리지 못했으나, 1915년 작품인 <푄바람, 프란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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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크의 정원>(도판8)은 당시 그려졌다. 클레는 이 그림에서 마름모 꼴 색사각형 유

형의 작품을 선보였다. 그는 정원의 풍경을 삼각형, 마름모, 사각형으로 나눠서 표

현하였다. 그는 1915년 일기에“오늘은 어제의 변화된 모습이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이 거대한 세계는 조금씩 파괴되어 간다. 파괴되어가는 것들은 추상적인 뜻을 

만들어 낸다.”16)라고 썼다. 이 작품은 전쟁의 분위기와는 대조되는 정원의 고요한 

풍경을 그려낸다. 화면 중앙의 붉은 색 사각형과 그 주위의 짙은 보라색, 옅은 녹

색등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클레의 심리상태를 반영한다.

전쟁을 겪으면서 클레는“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단지 어떤 가능성이며 하

나의 제안이고 임시방편일 뿐이다. 진실은 표면적 세계의 내부에 숨겨진 보이지 않

는 것들과 더불어 존재한다.”17)고 생각했다. 그는 우리를 사로잡는 색채가 빛을 발

하는 현상이 아니라 빛 자체이며 또한 빛은 현실 세계가 아니라 피안의 세계라고 

생각했다. 그는 표면적인 세계 내부에 숨겨진 진실, 혹은 빛의 현상보다는 빛 자체

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같이 색채가 주는 힘으로 클레는 점점 발전된 색사각형 

유형 작품을 제작해 나간다.

  

 (도판 10) 파울 클레, 

<한 때 회색빛 밤에서 나타났다>,

1918, 두 장의 종이에 수채,펜,잉크

(도판 11) 파울 클레 

<남국의 틀>, 1919, 수채화, 

펜과 검정 잉크,24.4×18.7cm

(도판 12) 파울 클레,

<붉은 초록과 황보라색의 리듬>,

1920,유채와 잉크,37.5×34cm

1918년 전쟁이 종료 후, 클레는 색사각형 유형 작품에 박차를 가한다. 1918년 클

레는 <한 때 회색빛 밤에서 나타났다>(도판10)를 그렸다. 이 작품 윗면에는 시가 

적혀있고, 문자가 적혀진 작은 정사각형들 사이에는 회색 직사각형이 그려져 있다. 

클레는 시어들을 회화적인 요소로 사용하였다. 그림에 나타난 시의 출처는 정확하

16)PhilippeComte,앞의 책,p.60.
17)김광우,앞의 책,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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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지만 클레 자신의 시로 추정된다. 시의 내용을 보면, “밤의 회색으로부터 나

오자마자 타오르는 불처럼 강렬하며［...］별을 찾기 위하여”이다.18) 

1919년에 클레는 전쟁 종료 후 해방감으로 인해서 보다 자유롭게 색채를 사용하

였다. 이때 클레는 칸딘스키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를 내적인 색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시기 <R 별장>, <보름달>, <노란 새들이 있는 풍경>, <남국의 뜰>등 

많은 작품이 제작되었다. <남국의 뜰>은 클레가 튀니지 여행에서 받은 감동을 5년 

후에 떠올려 그린 것이다. 이 작품의 풍부하고 화려한 색채표현을 보면, 클레가 

1914년에 아프리카 풍경에 얼마나 강한 인상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 

1920년 클레는 이전에 많은 작품을 제작한 덕분에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또한, 

<창조에 관한 신조>라는 논문을 탈고하였다. 이 논문에서 클레는 예술은 보이는 

것을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지도록 한다고 했다. 예술의 

진정한 자연은 우리를 추상으로 인도하고 그 결과 예술은 기본적인 형식의 요소들

로 이루어진다. 클레는 이 기본적인 형식의 요소로 점, 선, 면, 그리고 공간의 에너

지를 꼽았다. 이 논문을 계기로 클레는 바우하우스의 교수로 초빙된다. 클레는 10

년간 바우하우스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에게 선, 형태, 색채 등 회화적 기능에 대

한 조형분야의 기초 이론에 관한 강의를 하였다. 이러한 강의와 더불어 연구에도 

힘을 쏟아 클레에게 바우하우스 시절은 예술적 발전의 중대한 시기였다. 

클레의 <붉은 초록과 황보라색의 리듬>은 그의 색채이론과 음악적인 요소를 조

합하여 그렸다. 자신의 색채이론에서 클레는 모든 색의 중심이고 근원인 색은 회색

이고, 이 회색을 중심으로 초록색과 붉은색, 파란색과 오렌지색, 보라색과 노란색이 

서로 대립하면서 색채가 형성된다고 했다. 

1920년 이후 색사각형 작품은 이전과 달리 순수한 색사각형 유형 작품으로 이루

어 졌다. 1920년 이전의 색사각형 작품들이 숫자, 알파벳, 느낌표 같은 기호들과 다

른 기하학적 도형들이 그려졌다면, 1920년 이후부터는 완전히 순수한 색사각형 작

품이 많이 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클레는 색사각형 형태체계를 세웠다. 

형태를 만드는 것을 건축의 기본 원리에 비유하여 건물이 건설되는 것과 같이 회

화도 형태가 화면 속에서 한 조각 한 조각 세워진다고 했다. 건축가와 마찬가지로 

화가도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작품을 구성해야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평형이 이

루어질 때까지 형태 들을 주의 깊게 맞춰야 한다고 했다. 19) 

18)김광우,위의 책,p.191.
19)위의 책,p.239.



- 12 -

3. 파울 클레의 자연관과 예술관 

이처럼 클레에게 자연은 삶의 일부분이자 예술활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많은 예

술가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신의 작품을 창조한다. 클레도 역시 “자연과

의 대화는 예술가에 있어서 불가결조건이다.”20)라고 했다. 그는 “예술가는 인간이

며, 스스로가 자연이며, 공간속의 자연의 일부분이다.”21)말했다. 

어린 시절에 그린 그림을 보면, 클레가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과 교감했음

을 알 수 있다. 새나 자연 풍경을 묘사한 그림들은 자연을 감각적이면서도 직접적

으로 세밀하게 탐구한 화가의 태도를 잘 드러낸다. 

도판 13 파울 클레, <무제 (나무들의 있는 풍경)>, 1897, 

<무제:나무들의 있는 풍경>(도판13)은 베른 주변 마을의 시골 정경을 묘사한 작

품인데, 이곳은 그가 처음으로 대우주 속에 그 자신을 깊이 몰입시켰던 곳이다. 화

가는 이곳의 풍광에 대하여 “자연은 이토록 나를 사랑한다”22)고 일기에 쓰고 있다. 

다른 예술가들보다 자연과 더욱 밀착된 회화를 보여준 클레는 예술가를 나무줄

기에 비유했다. 예술가는 나무줄기로서 나무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을 모으고 날라 

올린다고 했다. 예술가는 단지 중개자일 뿐이고 그의 역할은 겸허한 것이라고 했

다. 이 뿌리로부터 올라온 수액이 나무 줄기에 해당하는 예술가의 눈으로 지나갑니

다. 이와 같은 나무 수액의 흐름에 의해서 예술가는 그가 본 것을 작품으로 제작한

다. 그리고 나무 꼭대기의 아름다움은 예술가 자신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만들어지

20)PaulKlee,『Klee'sDialoguewithNature,inthethinkingeye』,TheNotebooksofpaul

klee,Vol.1,Londonand New York,1964,pp.63~67.
21)위의 책.
22)위의 책,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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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술작품이라고 했다. 이와같이, 클레는 예술을 자연에 비유해서 예술작품의 탄

생되는 과정을 기술하였다.23) 

클레가 예술가의 역할과 예술작품이 탄생하는 과정을 나무 생장과정과 비교한 

걸 보면, 그는 자연속 나무의 신비스러운 생장과정을 감탄하였고, 자연의 위대함을 

깨달았던 예술가였다. 또한, 클레는 자연 속의 나무 생장과정과 예술가의 창조능력

의 신비스러움으로 동일시하였다.

클레는 자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예술법칙을 발견했고, 상세한 예술의 진정한 

근원은 기본적인 형식의 요소들에 있다고 보았다. 상세한 예술의 형식적인 요소들

은 점, 선, 면, 그리고 공간의 에너지이다. 클레의 예술론은 그림의 근본 요소인 선

과 명암, 색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자신의 강의를 형식적인 방법과의 교류라고 

불렀는데, 선, 면, 명암, 색채와 같은 조형수단이나 운동, 변화, 평형과 같은 조형역

학에 관한 연구를 하여 자연의 조형과정이나 질서를 직접 그리면서 구체적인 시도

를 했다. 클레는 자연에 대한 관찰과 그 비전 속에서 노력하는 사람은 추상의 형태

를 창조할 수 있다고 한다.24) 

클레는 자연을 통해 얻은 경험을 분석과 종합을 통해 표현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졌으며, 미술작품을 무의식의 분출로 생각했다. 그러므로 무의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찰해야 하고 분석하고 또한 절제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예술작품은 창조이며 그 창조과정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무의식

적으로 신비스럽게 솟아난다고 했다. 그러므로 화가 내부의 직관에 의해 발산되는 

에너지에 의해 점, 선, 면, 공간 등의 생명을 가지며 창조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연

과의 대화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개인마다 다르게 보여지고 받아들여지는 자연은 

예술가에 의해 다각도로 분석되고 내적 기능이 포착되어 예술로 창조된다. 클레의 

예술은 모든 자연적인 것들로부터 파생된다고 생각했고, 그가 믿었던 가장 기본적

인 형태들이 연구의 중심이다. 예술은 이러한 형태들은 발견하고 표현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사물들의 피상적인 모방이 아니라 그것들은 자라게 하

는 과정들을 추적하는 시도에서 가능하다고 하였다. 

클레는 자연의 이면에 있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자연과 자연현상을 

마치 아동의 그림과 같은 기호체계로 만들었다. 그의 대부분 회화 구성요소인 

23)PaulKlee,앞의 책,p.64.
24)김미나,「바우하우스(Bauhaus)시기 PaulKlee회화에 나타난 아동화적 표현 특성 및 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4학년을 중심으로」,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2008,p.30



- 14 -

화살, 쉼표, 기호 등의 선으로 만들어지는 기호체계는 순수한 정신의 내적 이미

지이다. 

클레는 바우하우스 시절 구상과 추상을 넘나들면서 외부세계의 재현보다는 내부

세계를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을 주로 제작했다. 그는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고유한 법칙에 따르는 회화적 방법과 기술로서 순수추상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이어서 관련된 사물에 대한 해석을 거쳐 만들어진 형태와 색을 추출하여 결합하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했다. 클레는 인간의 깊은 내부에서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

하여 자연과 기호의 이미지, 원초적인 상징과 형태, 단순하고 수학적인 추상 표현

을 통해 순수예술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으며, 선, 형, 색의 조형요소를 통해 대상의 

본질과 균형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25)

25)위의 책,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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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괴테의 예술세계

1. 괴테의 자연관과 예술관

부친의 그림에 대한 열정 덕분에 어려서부터 화가들이 괴테의 집에 자주 방문

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미술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다. 괴테의 

『시와진실』에서 부친의 예술에 대한 깊은 조예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부친

은 괴테에게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주거나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대리석이나 광물

을 괴테에게 자주 보여주었다. 부친은 이탈리아 여행 때에 모았던 예술작품 등을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영향 덕분에, 괴테 스스로 자신이 화가가 

될 운명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괴테가 그린 그림을 보면 예술적 가치로 평가할 정도는 아니다. 그가 그

림에 몰두했던 시절, 사물에 대한 관찰력 학습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는 에커만에게 

“내 문학의 구체성은 눈의 세심한 주의력과 연습 덕분”26)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괴

테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그렸고, 열렬한 미술품 수집가였으며, 나중에는 자연을 

통해서 조형예술의 본질과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그의 예술론이 탄생하게 되었다. 

괴테의 예술론은 전개 과정에 따라 초기(1771~1786), 중기(1787~1805), 후기

(1806~1832)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초기 예술론을 보면 18세기 독일 문학과 예술을 

지배한 질풍노도의 운동을 말한다. 이 시기 예술론의 핵심개념은 자연, 천재, 창조, 

감정이다. 자연의 개념을 자세히 세분화 시켜보면, 자연은 대상으로서의 자연인 

‘소산적 자연(natura naturata)'이 아니라 무한한 힘으로서의 자연 즉 ’능산적 자연

(natura naturans)'이다. 괴테가 말하는 예술적 천재는 자신에게 내재하는 자연의 창

조력을 이용하여 유기체적 구조물로서의 예술 작품을 창조한다고 했다. 

중기 예술론을 보면 자연은 여전히 핵심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1780년 후반 괴

테의 자연에 대한 접근 방식은 달라진다. 괴테는 예술 작품이 자연과 마찬가지로 

유기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연에 내재하는 

보편적인 형태, 법칙, 이념의 관조와 인식이다. 이러한 중기 예술론을 보여주는 글

26)요한 볼프강 폰 괴테,정용환 역,『예술론』,민음사,2008,p.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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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789년에 발표한「단순한 자연 모방, 마니어, 양식」과 1798년과 1800년에 발표

한「프로필레엔」이다. 

먼저, 괴테의「단순한 자연 모방, 마니어, 양식」을 보면, 옛날에는 타고난 재능을 

가진 예술가가 자연대상의 형상과 색채를 가장 정확히 표현해서 모방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었다. 즉 예술가는 자연을 재현함으로써, 사물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였

다. 대상들의 특성을 파악한 후, 대상들의 순서를 정해 각 특징적인 형식을 알아서 

배열하고 모방함으로써 예술이 도달하게 되는 최고의 경지가 바로 양식(Stil)이라고 

했다. 여기서 마니어(Manier)27)가 단순한 모방이라면, 양식(Stil)은 인식하는 대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토대를 말한다. 양식(Stil)은 마니어(Manier)보다는 고차원의 

대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이다. 이와 같이 자연과 예술의 상호관계 속에서 

괴테는 예술가가 자연에 충실하지 않고 더 이상 자연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는 대상

에 대한 본질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예술의 기초에서 멀어진다고 했다.28)

괴테가 쓴「프로필레엔」서문은, 자연에 대한 고찰과 자연을 통한 조형예술 그리

고 예술 일반, 나아가서 예술가의 일반적인 교양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예

술가는 자연에 충실하고, 자연을 연구하며, 자연형상과 비슷한 예술을 창조해야 한다

는 것이다. 예술가는 자연 외적인 부분이 아닌 내적이고 정신적이며 유기적인 것을 

창출해야 하며, 예술 작품에도 자연을 통해 얻는 내용과 형식을 활용한다. 그리고 조

형예술 최고의 대상은 인간이라고 했다. 그리고 모든 훌륭한 예술 작품은 인간의 자

연을 표현한다고 했다.29) 인간의 자연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유기적 자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예술가는 소리나 색채같은 비

유기적인 물체나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예술적 필요에 이용된다면 이론적으로 지식을 

연구해야 한다. 예술가가 자연속에서 어떤 대상을 포착하면 그 대상은 더 이상 자연

에 속하지 않는다. 예술가는 자연에서 중요한 것과 특징적인 것을 이끌어낸 다음 거

기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면, 대상을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다.30) 

자연에 내재한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해야 한다는 중기예술론에서 발전해서 후기

(1806~1832) 괴테는 작가의 주관성을 넘어 자연에 내재하는 법칙과 질서를 균형, 

27)마니어는 이탈리아 미술 이론에서 쓰인 “마니에라(maniera)의 독일어 번역어다.본래 이 용어

는 한 예술가.한 나라,한 시대에 특유한 예술적 형상화 방식을 지칭했다.17세기 바르크 의

고주의에 와서 이 용어는 ‘직접 자연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것’이라는 의미 변화를 

겪는다.
28)요한 볼프강 폰 괴테,정용환 역,앞의 책,p.40.
29)위의 책,p.71.
30)위의 책,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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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 조화를 통해서 표현해야 한다고 했다. 괴테에게 있어서 위대한 예술은 단순

한 자연의 모방이 아니라 자연속에서 내재한 법칙과 질서를 찾아야 하며, 그것을 

통해서 고차원적인 미로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괴테의 초기부터 후기 예술론까지, 자연은 필수적인 요소였다. 즉, 괴테

에 있어서 자연과 예술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의 자연과 예술에 관한 

글을 보면, 괴테가 자연을 통하여 예술의 형식을 분석하고 연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자연관과 예술관을 같은 맥락에서 상통한다. 

2. 괴테 색채론의 구성 원리 - 양극성, 상승, 총체성

자연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예술에 대한 색채의 애정을 가지면서 괴테는 20년만

에 색채론을 완성한다. 먼저 색채론의 구성원리인 양극성, 상승, 총제성을 분석하기 

전에 괴테가 주장한 기본색채에 대해 알아보자. 

괴테 색채론의 기본 색채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이다.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의 3원색과 주황색, 보라색, 녹색의 2차 3원색을 교대로 원형의 도표를 제시하였다. 

빨간색은 원의 맨 위에, 녹색은 가장 아래에 위치시킨다. 녹색에서 노란색, 빨간색

까지 반원은 플러스 측면이고, 그 반대쪽은 마이너스 측면으로 알려져 있다. 

괴테 색채론의 구성원리는 ‘양극성(Polaritaet)’, ‘상승(Steigerung)’, ‘총체성(Totalitaet)’

으로 이루어진다. ‘양극성’이란, 색채의 발현을 위한 빛과 어두움을 의미한다. 빛 

자체는 색채로 비유하면 무색이다. 이러한 무색은 우리의 눈에는 색채로 보이지 않

으며, 반대요소인 어두움이 있어야 색채로 나타난다. 이러한 양극성에 대하여 괴테

는 1821년『하나와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다.31) ‘하나와 전체’라는 양극성은 사전

적인 의미인 대립적인 것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되는 양극성 가운데서 비로

소 철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인간의 삶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괴테는 양극성의 개념에서 빛과 어둠을 동일한 성질로 보았다. 고대 그리스 아

리스토텔레스 역시 빛과 어둠을 같은 본성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빛 

속에서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서 감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빛과 어둠을 동일한 

성질로 보고 있지만 두 개는 반대 극으로서 작용하고, 그 양극 사이에 구름이 있

31)백민아,「괴테의 색채론」,경북대학교 석사 논문,2007,p.19.재인용함.



- 18 -

다. 그 구름을 통해서 오색창연한 색이 생겨나는가 하면, 그 구름을 통해서 생성되

는 모든 색은 조화를 이룬다고 하였다.32)

괴테는 색채를 두개의 극으로 나누었는데, 빛은 노랑색이 되고, 어두움은 파랑색

이 된다. 괴테가 색채론에서 언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색은 노랑색과 파랑색이 된

다. 무색의 빛에서 약간의 흐림이 오면 노랑색이 되고, 어둠에서 약간의 빛이 오면 

파랑색이 된다는 것이 괴테의 이론이다. 이와 같은 양극성은 양(+)과 음(-)로 표시

한다. 양(+)에 속하는 것은 작용, 빛, 밝음, 강함, 따뜻함, 가까움, 밀침, 산과 같은 

성질이며, 음(-)영역은 탈취, 암흑, 어둠, 약함, 차가움, 멈, 끌어당김, 알칼리의 성질

을 띠고 있다. 33) 

양극성인 노랑과 파랑의 색채적 대립은 그의 작품『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도 나타나 있다. 베르테르는 ‘파란 연미복에 노랑 조끼’을 입고 책상 앞에서 권총

으로 롯데를 부르며 자결하는 장면이 바로 양극성 색채대립의 예이다. 여기서, 괴

테는 양극성을 가진 노랑색과 파랑색을 사용하여서 베르테르의 롯데에 대한 사랑

을 절망적이고 극단적인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미 자연에서 관찰한 대립

적인 현상을 이 책의 제1부에서 사랑스러운 자연으로, 제2부에서는 거친 자연으로 

묘사함으로써, 소설의 1부와 2부를 대립시켰다.  

이와 같은 대립쌍들은 괴테의 색채론을 비롯한 자연과학이론의 기본 개념을 이

루는 근원현상들(Urphaenomen)의 다양한 사례이다. 근원현상들은 양극성과 같이 서

로 모순 양립적인 형상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괴테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경탄이라네. 우리가 근원현상을 보고 경탄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네. 더 높

은 것은 허락되지도 않고, 더 이상의 것도 그 뒤에서 찾을 수 없으니 말이지. 이것이 

한계라네, 하지만 원 현상을 목도한 인간들은 보통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네. 마치 거울 속을 들여다보고 난 후 즉시에 뒤집어서 그 뒷

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려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말일세.”34)라고 에커만에게 말했다. 

근원현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하나는 빛과 암흑을 근원현상으

로 간주하는 경우이다. 흰색과 검은색에서 노란색과 파란색을, 노란색과 파란색에

서 녹색 혹은 빨간색을 추론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개별 현상들이 체계적으로 결

합된 색채환과 같은 보편적인 현상을 근원현상으로 간주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괴

32)위의 책,p.20.
33)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장희창 역, 『괴테의 색채론』, 민음사, 2003, p. 78.
34) 요한 페터 에커만,『괴테와의 대화』,박영규 옮김,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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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는 연역적 추론법을 통해 근원현상을 개별현상에 끊임없이 적용함으로써 특수한 

것과 보편적인 것, 현상과 법칙, 경험과 이념을 합일시키고 보다 보편타당한 법칙

을 발견했다.35)

두 번째, 구성원리인 상승이란 대립에 의해서 생성된 색들이 결합하여 기본색채

의 농도가 짙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승은 색채들이 그 자체 내에서 응축되

거나 포화상태가 되거나 음영을 드러내는 현상을 포함한다. 무색 매개물의 경우, 

그 불투명함을 증대시킴으로써 발광체가 아주 엷은 노란색으로부터 진한 빨간색으

로 반대로 청색은 보라색으로 고양된다고 했다. 36) 다시 말하자면, 무색의 빛에서

는 노랑색이 생겨나고, 어두움 속에서는 파랑색이 나타나 노랑색과 파랑색이 상반

된 극을 이루게 되며, 이러한 두 극은 상승에 의해서 빨강색이 된다. 이러한 상승

의 작용은 양극성에서 대립되는 색을 결합시킨다. 색채가 상승하는 과정을 분석해 

보면, 노랑색은 빨강색으로 상승되면서 주황색을 거치게 되고, 파랑색은 보라색를 

거쳐 빨강색으로 상승되는데, 주황색과 보라색 역시 상승되면 초록색이 되고 초록

색은 빨강색과 다시 대립을 이룬다.37) 

이와 같이 상승된 기본적인 대립색을 결합하게 되는 예를 들면, 식물이 잎에서 

가지를 만들고 다시 큰 줄기를 만들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맞는 것과 같이 빛과 

암흑이라는 근원적인 대비색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 식물의 꽃에 해당하는 빨강

색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괴테는 동일한 근원에서 생겨난 대립적

인 두 현상이 서로 간에 합쳐지더라도 서로 제거되지 않고, 결합되어 쉽게 지각할 

수 있는 제3의 현상으로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이미 조화를 암시하는 현상이라고 

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대립적인 현상이 서로 합일되어 새로운 현상이 

탄생되더라도 상반되는 현상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38)

세 번째, 총체성이란 앞에서 언급했던 양극성의 원리와 상승의 원리에 생성된 

색들이 그 대립과 조화를 통해 색채환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눈은 어떤 특정한 색을 인식하는 순간, 그와 대립되는 상보적인 대립색

이라고 하는, 즉 색채환상에서 그 정반대편에 있는 색을 탄생시킨다. 이러한 상보

적 대립색이라는 개념은 어느 한쪽 색채의 구실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대쪽

35)김진열,「빌헬른 마이스터의 편력시대에 나타난 괴테의 자연과학적 창작미학」,서울:중앙대 

대학원 박사 논문,2005,p.47
36)요한 볼프강 폰 괴테,장희창 역,앞의 책,p.30.
37)백민아,앞의 책,p.19.
38)김진열,앞의 책,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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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립되는 색채도 필요하며,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각

각의 유도색은 반드시 거기에 대응하는 피유도색을 생성시키고, 그러한 대립 색들

이 상승하여 다시 하나의 색으로 단일화 된다는 것이다. 괴테에 따르면, 색채환 

전체는 대립 색들과 상승된 색 그리고 상승된 색의 대립이 형성됨으로써 완성된

다고 했다.39) 

자연계에는 색채의 총체성을 한꺼번에 완전하게 보여주는 어떠한 보편적인 현상

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실험에 의해서 총체성을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겨

나게 할 수 있다. 염료를 사용하여 종이 위에 나타내는 방식은 원 안에서 완전한 

색채 현상을 배열하는 것이다. 많은 경험과 실습을 한 후에 마침내 이러한 조화의 

이념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느낄 정도가 되어야 이러한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40)

괴테의 이러한 총체성 이론  고대 그리스 시대에로 거슬러 올라가 그 유래의 근

거를 찾아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형상설이 그 근본 사상인데, 이 질료

형상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를 고찰할 때 그 전체성을 띠게 되는 경향성을 

말한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추한 것 조차 아름다운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추한 것은 그 자체가 비록 아름답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미를 한층 더 복잡하

고 풍부하게 해주는 요인으로 생각했다. 그러므로 괴테에게 있어서도 평화의 개념

조차 완전성이기도 하고, 하나의 궁극적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인간의 모든 삶은 

객관적으로 목적론적인 윤리학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41)

3. 괴테 색채론의 색채분류 

  가. 화학색

괴테는 색채 현상을 화학색, 물리색, 생리색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화학색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색소나 색료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으로 물체에 일정한 색채효

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42) 이는 색을 빛과 눈의 작용이 아닌 화

39)요한 볼프강 폰 괴테,장희창 역,,앞의 책,p.67.
40)위의 책,p.260.
41)백민아,앞의 책,pp.30~31.



- 21 -

학적 현상으로 보는 견해이다. 다시 화학색은 물체들로부터 떼어내어 다른 물체들

에 전이시킬 수 있는 내재적인 속성과 지속성이 있다. 예로부터 화학색은 고유색, 

물체색, 물질색, 영구색, 고정색으로 불렀다. 43)

화학색의 주요현상은 금속들의 산화에서 나타나며 이에 따른 관찰이 중요하

다.44) 금속들은 순수한 상태에서 고유색을 보여주지만, 산화작용이 일어나면 다른 특

성을 드러낸다. 색은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양극성이라 부르며 플러스(+)

와 마이너스(-)로 표기한다. 양의 영역은 황색, 작용, 빛, 밝음, 힘, 열기, 가까움, 밀침, 

산성과 인척 관계이며, 음의 영역은 양의 영역과 반대인 청색, 탈취, 그림자. 어둠, 약

함, 냉기, 멈, 끌어당김, 알카리성과 인척관계이다. 45) 금속 표면들의 흐려짐 현상은 

양의 영역인 노란색에서 출발하고, 음의 영역은 색이 유발되는 일이 드물지만 청색인 

약간 산화된 구리를 진한 감색으로 유발하려면 알칼리가 작용해야 한다. 

모든 화학적 상승은 색채의 유발에 이어 즉시 일어나며 지속된다.46) 황색의 철

산화물은 불이라든지 여타의 처리에 의해 매우 선명한 적색으로 상승한다. 일산화

연은 주홍색의 진사(辰砂)로 상승되는데, 마지막 것은 이미 주홍색의 매우 높은 단

계에 도달한 것이다. 

괴테는 무기체보다 유기체의 색을 더 고차적인 화학적 작용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혼합된 색, 파생된 색과 아울러 모든 기본색이 유기체 표면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

를 들면, 흰색의 경우는 종자, 구근, 뿌리와 같이 빛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거나 바

로 흙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녹색의 경우는 식물들이 빛을 받으면 활동에 들어가며, 

교접까지 이르는 변형의 과정이 진행된다. 적색의 경우는 과일의 껍질들은 녹색에서 

황색을 거쳐 아주 선명한 적색으로 상승되며 이는 성숙 단계를 나타낸다. 47)

  나. 물리색

화학색이 고정적인 색이라면 물리색은 특정한 매질을 통해 생겨난다.48) 매질의 

42)www.naver.com 의 용어사전중 화학색에 대한 정의 기술됨.
43)요한 볼프강 폰 괴테,장희창 역,『괴테의 색채론』,앞의 책,p.178.
44)위의 책,p.179.
45)위의 책,p.228.
46)위의 책,p.186.
47) 위의 책,pp.207-208.
48) 위의 책,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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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는 투명한 매질, 흐리고 반투명한 매질, 완전히 불투명한 매질 등 여러 가지 

매질이 존재하지만, 매질은 그 자체로 색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물리색의 경우 색은 

무색 매질을 통하여 인지된다. 이와 같은 물리색은 매질의 표면 상태에 따라 굴절

색, 반사색, 테두리색, 표면색으로 나눌 수 있다. 

굴절색은 빛과 어두움을 통과시켜 눈이나 반대편에 투사시키는 무색 매질이 필

요한 색이다. 굴절현상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반투명의 흐릿한 매질에 

의해 생기는 것이며, 둘째는 매질이 고도로 투명할 때 나타는 것이다. 49) 둘 다 유

사하므로 반투명의 흐릿한 매질에 의해 나타나는 굴절색만 언급하겠다. 

흐린 매질을 통해서 나타나는 굴절색을 제 1부류의 굴절색이라고 한다. 괴테는 

이 흐린 매질을 굴절색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봤다. 특히 그는 순수한 반투명의 흐

림은 투명한 것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투명 그 자체를 흐림의 

1단계로 보고, 투명에서 불투명한 흰색에 이르기까지 흐림의 세세한 단계는 무한하

다고 말했다. 이 때 투명에서 불투명에 이르는 전체 단계를 어느 한 단계에서 고정

시키면, 그 사이의 흐림은 굴절색의 중요한 현상들을 보여준다. 50) 

이러한 연관성에서 최고도의 에너지를 가진 빛은 사람의 눈을 부시게 하는 무색

이지만, 이 빛은 조금만이라도 흐린 매질을 통해서 보면, 즉 매질의 상태가 기체인 

경우에는 노랑색으로 나타난다. 하늘에 있는 항성들의 빛도 대개 무색으로 보인다. 

매질의 흐림이 증대되거나 그 밀도가 높아지면, 빛은 점차로 주홍색을 띠다가 마침

내 홍옥색으로 상승되는 것을 본다. 반대로 암흑을 빛을 받아 투과시키는 흐린 매

질을 통해서 볼 경우에는 매질의 상태가 기체인 경우, 우리는 파랑색을 보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노랑색과 파랑색은 그 매질이 흐리면 흐릴수록 더욱 밝고 옅

어지는가 하면 반대로 흐림의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더욱 어둡고 짙게 나타난다. 51)

이런 제1부류 굴절색은 대기색에서 잘 나타낸다. 아침노을과 저녁 노을은 동일

한 원리에 의해 생기며, 태양은 두꺼운 안개를 통하여 비치면서 빨강색을 띠며 나

타난다. 태양이 높이 떠오를수록, 점점 더 밝아지고 노랑색으로 된다. 반대로, 어두

움에서는 흐릿한 안개를 통해 파랑색이 나타난다.52) 

굴절색보다 빛에 비춰보면 다채로운 색은 반사색이다. 현미경을 통해 반사색을 

49) 위의 책,p.87.
50) 백민아,앞의 책,p.35.
51) 위의 책,p.36.
52) 요한 볼프강 폰 괴테,장희창 역,앞의 책,p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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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해보면 그 현상의 세기와 광채는 무한하게 증대되는 것 볼 수 있다. 햇빛을 받

은 물체들의 아주 작은 부분들이 색을 띠며 빛나기 때문이다. 반사색에서 자주 나

타나는 색은 녹색과 자색이다. 특히 줄무늬 상은 섬세한 자색의 선으로 이루어졌

다. 이 자색선의 양쪽 가장자리 일부는 파랑색에 의해, 일부는 노랑색에 의해 둘러

싸여 있다는 사실이다. 이 선들이 아주 가까이 접근하면 그 사이의 공간은 녹색을 

띤다.53)

생리색의 전 단계이며 반사색보다 더 객관적인 색은 테두리 색이다 이 색은 불

투명한 무색의 물체 주변으로부터 빛이 비쳐올 때 생겨나는 색을 말한다. 그러나 

빛이 테두리로부터 비쳐 들어온다고 해서 항상 테두리 색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

다. 태양의 상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빛 전체가 물체의 경계를 스쳐 지나감으로

써, 이 물체 주위에서 그림자가 생기게 되고, 이 때 이 그림자 내부에서 색채를 지

각할 수 있다.54)

화학색의 전 단계이며, 반사색과 테두리 색보다 객관적인 색은 표면색이다. 이 색

은 일시적으로 관찰되기는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고정되는 색이다. 표면색은 무색 

물체의 표면에 다양한 계기들을 통해서 생겨난다. 첫 번째 조건은 단단하고 투명한 

물체들의 매끄러운 두 표면 사이의 접촉이다. 두 번째 조건은 유리 표면이나 연마한 

돌에 입김을 부는 경우이다. 세 번째 조건은 위의 두 조건이 결합할 때, 즉 판유리에 

입김을 불고 다른 하나를 그 위에 덧붙여 누름으로써 색들이 나타나게 된다. 55) 

  다. 생리색 

물리색 보다 더 주관적인 생리색은 색채론에서 괴테가 가장 많은 페이지에 걸쳐

서 연구하고 기술하였다. 그가 생리색에 많은 열정을 쏟은 이유는 눈의 주관성을 

피력하고 싶어서 이다. 괴테는 눈의 시각성을 굉장히 중요시 했다. 그는 『시와 진

실』에서 “눈은 내가 세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했던 다른 어떤 것보다 훌륭한 인

체기관이었다”56)고 말했다. 눈은 단순한 시각기관이나 수용체가 아니라, 자신과 주

변세계를 매개해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또한 괴테는 사람의 눈은 생

53) 위의 책,p.151.
54) 위의 책,pp.148~162.
55) 위의 책,pp.163~172.
56) 요한 볼프강  폰 괴테,,앞의 책,p.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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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태의 끊임없는 교체를 요구한다고 

했다.57)  

생리색은 건강한 사람의 눈을 통해서 나타나는 시각작용이다. 생리색은 눈의 망

막이 빛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암흑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나타난다. 무색에 있

어 나타나는 생리색을 고찰해 보겠다. 예를 들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사람은 모든 물체들을 생생하게 잘 본다. 이 경우 눈이 어둠속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눈은 적절한 밝기의 현상들에 대해 감응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죄수의 경우, 망막의 감응력이 높기 때문에 그들은 약간의 

빛이 있는 어둠 속에서도 물체들을 잘 구분한다. 

망막은 우리가 ‘본다’라고 말하는 순간과 동시에 대립된 상태에 있다. 최고도의 

밝음이 완전한 어둠과 나란히 작용한다. 동시에 우리는 명암의 모든 색 단계를 지

각한다.58) 괴테에 따르면, 눈의 감응력이 특별히 높은 아침 무렵에 동트는 하늘을 

배경으로 하는 창살을 또렷하게 응시한 후에 눈을 감거나 아주 어두운 장소를 쳐

다보면, 밝은 바탕 위에 검은색의 십자 무늬가 잠시 동안 눈앞에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잔상이라고 하였다. 59)  

잔상이란 눈에 한번 비쳤던 사물이 사라진 후에도 그 사물의 색채가 빨리 소멸

되지 않고 여운을 남기는 것이다. 흰색 표면위의 빨강색을 20초 가량 보고난 후에 

그 표면에서 빨강색을 치우고 나면, 앞에 본 빨강색과 똑같은 크기의 청록색이 나

타난다. 이 청록색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이 때 유도된 잔상(after 

images) 은 상호보완적 대립색 이라고 불렀다. 

이와 같은 잔상 현상에는 부(負)의 잔상(negetive after image)과 정의 잔상(positive 

after Image)가 있다. 부(負)의 잔상는 색채변화가 반대로 일어나는 잔상이다. 생리

색은 현재 색채학에서 부의 잔상을 언급하고 있다. 부의 잔상은 망막 속에서 기능

적 변화가 일어날 때 생기는 것이다. 정의 잔상과 비교해 보면, 부의 잔상은 천천

히 형성되며, 더욱 오래 지속되고 색채 상호관계에 영향을 준다.60) 

색채상호관계에 영향을 주는 방법에는 계시대비(successive contrast)와 동시대비

(simultaneous contrast)로 나눠진다.61) 동시대비는 괴테 색채론 생리색의 한 부분에 

57)요한 볼프강 폰 괴테,장희창 역,앞의 책,p.56.
58)위의 책,p.51.
59)위의 책,p.53.
60)한국색채학회,『컬러리스트 이론편』,국제,2002.p.35.
61)위의 책,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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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계시대비는 흰 종이위의 빨강원을 주시한 후  흰 종이를 빨강색으로 바

꾸면, 빨강색 바탕지 위에는 초록색이 아니라 검정색 원이 나타난다. 이는 부의 잔

상이 일시적인 망막상의 피로 때문이다. 검정색 원이 나타나는 이유는 망막은 그 

원이 상승하여 활동할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경우 계시대비는 유채색

이 그것의 보색을 뒤따라 오는 색채를 덮어 씌우는 경향이 있다.62) 즉, 계시대비는 

일정한 자극이 사라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극을 느끼는 현상으로 엄밀히 말해서 

잔상과 구별이 힘들다. 

이런 계시대비와 달리 동시대비는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이웃하여 놓고 동시에 

볼 때 일어나는 색의 대비 현상이다. 이는 색상, 명도, 채도, 연변, 면적대비가 있

다. 예를 들면, 사각형을 이등분해서 한쪽은 보라색, 다른 쪽은 노랑색을 칠해 놓고 

본다. 다시 이 사각형들을 잠시 보다가 같은 크기의 흰 사각형으로 눈을 돌리면 그 

색들의 위치가 서로 바꿔졌다. 노랑색면이 보라색으로 되어있고, 보라색면이 노랑

색으로 되어있다. 만약 배경이 중명도의 회색이면 두 색의 경계는 더욱 선명해지고 

노랑색은 더욱 강하게 보인다. 63)

동시대비에 대한 괴테의 경험담을 색채론에서 찾아보면, 들판에 앉아서 한 남자

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다. 그는 잿빛의 하늘을 배경으로 약간의 거리를 둔 채 내 

앞에 서 있었다. 내가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그를 응시한 후, 시선을 약간 돌리

자 그 순간 그의 머리가 눈부신 빛으로 둘러싸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

험담을 실험해 보면, 밝은 회색의 표면 위에 놓인 검은 색의 원반을 응시한다. 그

러다가 시선의 방향을 아주 조금이라도 바꾸면, 즉시 검은색의 원반 주위에서 밝은 

빛이 어른거리는 것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이 색채학에서는 두 색이 인접해 강한 대

비효과를 일으키는 현상을 연변대비라 한다.64) 이러한 연변대비를 감소시키고자 할 

때는 두 색 사이에 무채색의 테두리를 두르거나 경계를 애매하게 하기도 한다. 예

를 들면, 고딕 성당의 스테인드 글래스의 제작기법에서 원색으로 이루어진 바탕 그

림 사이에 검은 색 띠를 두르는 것은 연변대비를 감소시키는 시각적 보정작업이다.

다음은 유채색에 있어서의 생리색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무채색에서 상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채색의 상들도 눈에 인상을 남긴다. 유채색의 경우에는 대립

을 통해서 총체성을 이루어내는 망막의 생동성이 더욱 명백하게 나타난다. 선명한 

62)William Charleslibby저,이양자 역,『색채와 구성적 감각』,미진사,1984,p.136.
63)박현일,최재영,앞의 책,p.37.
64)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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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색의 종이 또는 비단의 작은 조각을 적당한 밝기의 흰색 판지 앞으로 갖다 댄

다. 그리고 유채색의 표면을 응시한 후 눈을 움직이지 말고 그 조각을 치운다. 그

러면 흰색의 판지 위에 다른 색 스펙트럼이 나타난다.65)

이와 같은 대립을 통해서 색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고 싶으면 원형의 색채 

도판을 사용한다. 색채도판 자체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색들을 눈 속에서 번

갈아가며 서로를 유도하는 색들이다. 그리하여 노랑색은 보라색, 주황색은 파랑색, 

자색은 녹색을 유도하고 그 역도 성립한다. 이러한 색채현상을 대하여 괴테는 자신

의 색채론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어느 날 저녁 무렵 나는 한 여관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눈부시게 흰 얼굴과 

검은 머리칼을 가진 몸집이 좋은 한 소녀가 진홍색 조끼를 입고 방안으로 들어왔

다.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소녀를 어둠 속에서 응시하였다. 그 후 소녀가 

되돌아나가는 순간, 나는 맞은편에 있는 흰색의 벽 위에서 밝은 색으로 둘러싸인 

검은색의 얼굴을 보았으며, 그 밖에 정말 뚜렷한 윤곽을 보이는 의복은 아름다운  

담록색으로 나타났다. 66) 

 

65)요한 볼프강 폰 괴테,장희창 역,앞의 책,p.61
66)위의 책,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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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괴테의 색채론에 근거한 파울 클레 색사각형 작품 분석

1. 초기 색사각형 작품 특징 (1913년~1920년)

도판7 파울 클레,<함마메트 모티브>,
1914,종이에 수채,20.2×15.7cm,

바젤 동판화 전시실

도판10파울 클레,<한 때 회색빛 밤에서
나타났다>,1918,14.6×13.7cm,수채화와

펜 드로잉,

초기 색사각형 작품 특징은 숫자, 알파벳, 느낌표 같은 기호들과 기하학적 도형들이

그려졌을뿐만아니라클레는자연에서본사물을다양한색사각형으로표현하였다. <함

마메트모티브> (도판7)와 <한때회색빛밤에서나타났다>(도판8) 이에해당된다. 

<함마메트 모티브> (도판7) 에서 주요한 색은 노랑색, 빨강색, 파랑색이고 세 가지 색

채의농도변화를볼 수있다.67) 이 작품에서쓰인세 가지 색을근거로 하여괴테색채론

상승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상승은 대립에 의해 생성된 색들이 결합하여 기본색채

의 농도가 짙어지는 것을 말한다. 괴테는 상승을 색채들이 그 자체 내에서 응축되거나

포화상태가 되면, 음영을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했다. 무색의 빛에서는 노랑색이생겨

나고, 어두움 속에서는 파랑색이 나타나 노랑색과 파랑색이 상반된 극을 이루게 되며, 

이러한두극은상승에의해서빨강색으로나타난다. 상승에의해서색채가 형성되는 과

정을 살펴보면, 노랑은 빨강으로 상승되면서 주황으로, 파랑은 보라를 거쳐 빨강으

로, 주황과 보라 역시 상승되면 초록이 되고,  그러면 초록색은 빨강색과 다시 대립을

67)PhilippeComte,앞의 책,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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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룬다. 또한 노랑색과 파랑색은 순수한 상태에서 혼합되어 서로 완벽하게 균형을 유

지하게 되면 초록색을 얻을 수 있다. 노랑색과 파랑색의 순도를 높이거나 짙게 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색과는 다른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 빨강색이 된다. 빨강색은 초록색

이 되는 것과 같이 물감혼합을 통해 색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 파장의 간섭현

상으로 인해 상승효과가 나타난다.68)  

양극성의 원리가 보여지는 <함마메트 모티브> (도판7)를 그리기까지 클레는 색채연

구를 수년간 하였다. 이러한 연구 중 클레가 괴테의 관한 많은 책을 읽었다고 했는데 그

중색채론도포함되었다. 클레가괴테색채론상승의원리를이해하고 있어야만북아프

리카 튀니지의 강렬한 햇빛으로 인해 사막의 노랑색과 하늘의 파랑색 상승효과로 중앙

에빨강색을나타나는것을볼수있다. 이와같은근거를볼때이작품(도판7)은괴테색

채론상승원리가적용 되었다. 상승원리가 생성되기위한 기본조건은 양극성의원리이

다. 이원리가적용되는작품이 <한때 회색빛밤에서나타났다> (도판10 ) 이다. 이 작품

에서양극성의원리가색채와문자로이뤄졌다. 이작품에나온시를보면

"회색빛 밤으로부터

밤에 피어오르는 불보다 더욱

귀중하고 강하게

깜깜한 어둠이 나타났다.

지금 공기같이 가벼운 기운이

또렷한 별자리를 향해

빙하 위로 솟구쳐 올라온

푸른빛으로 둘러싸여 있다."69)

이시에쓰인색채는‘회색빛밤’에서회색, ‘별자리’에서노랑색, ‘푸른빛’에서파랑색

이다. 이 작품의 구성은 윗부분에 다수의 노랑색 사각형이, 중간부분에는 회색 사각형, 

아랫부분은다수의파랑색사각형이칠해졌다. 이색채의구성은시내용의한부분이다. 

즉, 시에 의해 먼저 이미지가 이루어진 이 작품에서 색칠된 사각형은 시의 내용에 의해

구성된다. 이 시는 그림으로 표현되면서 시의 내용은 언어적 기능을 잃어버린다. 70)  즉, 

시의색채가작품에나타난것이다.  

68)백민아,앞의 책,p.23.
69)PhilippeComte,앞의 책,p.48.
70)위의 책,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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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에서 주로 쓰인 색인 파랑색과 노랑색, 회색에서 보면 괴테 색채론의 양극성

원리가 적용되었다. 빛을 나타내는 색은 노랑색이 되고, 어둠을 대변하는 색은 파랑색

이 된다. 양극성은 빛과 어두움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해야 하고, 이 상반된

두 가지 요소가 최초의 양극이 되는 것이다. 빛은 원래 무색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우

리의눈에 감지되지 않으며, 어느정도의어둠이 빛과함께작용할 때비로소색채가 나

타난다. 양극성은다양한색채를형성하는가장기본적인현상이다. 

그리고 양극인 빛과 어두움의 사이에서 탄생된 최초의 색은 회색이다. 즉, 이 작품에

서 윗부분은 노랑색, 중간부분은 회색, 아랫부분은 파랑색으로 칠해졌다. 클레에 의하

면 회색은 모든 색의 중심이자 근원이며 어떤 색을 혼합하더라도 나타난다고 했다. 괴

테에게 회색은 클레와 같은 의미를 주는 색이다. 회색의 의미를 괴테가 집필한『파우

스트』에서 게으른 대학생 바그너가 악마 메피스토에게 회색은 근원의 색이고 초록은

생명의 푸르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회색은 주체도 객체도 아닌 내부도

외부도 아니며, 긴장도 해소도 아닌 오르지 경계라고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보

면 <한 때회색빛밤에서나타났다> (도판16)은괴테 색채론양극성의 원리가적용되었

다. 이와 같이 클레의 초기 색사각형 작품은 괴테 색채론의 색채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

여주는상승원리와양극성의원리가적용되었음을알수있다. 

2. 바우하우스 시절 색사각형 작품 (1920년~1929년)

도판14 파울 클레,<정적인 것에서 동적인
것으로 향하는 색채의 고양>,유화,
38cm×26cm,베를린 개인소장

도판15 파울클레,<모래위의 꽃들>,
1923,수채화,25.4×30.2cm,뉴욕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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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는 초기에 튀니지 여행 후 색채에 영감을 받고 창작활동을 한 덕분에 바우하

우스 시절은 그에게 예술적 발전을 준 중대한 시기였다. 바우하우스 시절은 그에게 

음악, 건축적 양식 등을 회화에 가미시킨 중요한 시기였다. 구상과 추상을 넘나들면

서 내부세 세계를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을 많이 제작하였다. 그가 1921~1923년 

컬러 그라데이션으로 그린 그림들은 당시 관심을 기울인 색 이론과 관련이 있다.71) 

칸딘스키와 마찬 가지로 클레도 색채의 상호작용에 관심이 많았으며 색채의 보완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 를 실험했다. 1923년부터는 초기 시기와 달리 사각형의 형태나 

색채 사용에 있어서 본격적인 연구 덕분에 색사각형 색채와 구조에 안정감을 준다.  

1923년 제작된 <정적인 것에서 동적인 것으로 향하는 색채의 고양> (도판14)에

서 초록색과 주황색으로 칠해진 밝은 색의 작은 사각형들이 강렬하게 느껴진다. 화

면의 가장자리에 검은 색면을 배치하고 화면 가운데 흰 색면을 두 개 삽입하여 대

비 시켰다. 중앙 색면들은 1914년 튀니지 여행에서 느낀 아프리카의 인상을 화려한 

색면의 조화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72)이 작품의 전반적인 인상은 이전 시기의 색사

각형 작품들에 비해 휠씬 구축적이다. 작품의 바깥쪽은 브라운 색과 검정색이 무게

중심을 형성하며, 중앙에는 주황색, 빨강색, 초록색, 브라운 색, 파란색 등 원색계열

이 쓰여서 상승감을 준다. 

괴테의 색채론에 비추어 이 작품의 중심부 원색 계열을 살펴보면, 주황색과 파

랑색 이 대조를 이루며 이는 생리색의 유채색상 실험에 적용된다. 생리색의 유채색

상 실험 은 하나의 유채색 상이 망막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 나머지는 거기에 대응

하는 색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흰색 표면에 주황색의 종이조각을 갖다놓고 바라보

면, 나머지 부분은 즉시 그 무색 표면에 파랑색을 생성시킨다. 또한 파랑색의 벽에  

흰색 종이를 갖다 대면, 그것들은 주황색을 띠게 된다. 이와 같이 노랑색은 보라색

을, 주황색은 파랑 색을, 자주색은 초록색을 유도하고, 그 역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 했다. 생리색의 유채 색상들을 실험할 때, 망막의 각 부분에서 색채 변환이 규

칙적으로 일어난다. 이와 동일한 색채현상은 망막 전체가 하나의 색에 의해 자극받

을 때도 생긴다. 이와 같은 색채 생성을 괴테의 색채론에 비추어 보면, 클레가 이 

작품을 생리색의 유채색 상 실험에 적용했음을 알 수 있다. 

71)김광우,앞의 책,p.235.
72)위의 책,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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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유채색상 실험은 다음 작품인 <모래위의 꽃들>(도판15)에도 적용된다. 

이 작품은 유사한 크기의 사각형으로 혼재되어 있다. 유사한 크기의 사각형이 주로 

노랑색과 보라색, 빨강색과 초록색으로 대립을 이루고 있다.73)괴테의 색채론에 비

추어 보면, 이 작품의 노랑색과 보라색, 빨강색과 초록색을 생리색의 유채색상 실

험에 대입시킬 수 있다. 생리색의 유채색상 실험이 적용된 <정적인 것에서 동적인 

것으로 향하는 색채의 고양>(도판17) 처럼 하나의 유채색 상이 망막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 나머지는 거기에 대응하는 색을 만들어 낸다. 즉, 노랑색은 보라색을 유

도하고, 빨강색은 초록색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로 비추어 보면, <모래위의 꽃

들>(도판15)은 괴테 색채론의 생리색 유채색상 실험에 적용되었다. 

<모래위의 꽃들>(도판15)은 클레가 괴테 색채론을 읽고 난 후, 모래위의 꽃들을 

보고 적용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괴테는 색채론에서 자연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서는, 우선 정원을 거닐면서 유채색의 꽃을 응시한 후 바로 즉시 모래 길을 바라보

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 모래 길 위에 대립색

의 얼룩이 흩어 뿌려지는 것을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경험은 

구름 낀 날이나 밝은 햇빛에서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괴테는 햇빛은 꽃의 순도를 

높이며, 그 꽃들은 피유도색을 불러일으킨다고도 했다.

도판16파울 클레,<추상나무에 관하여>,

1923,종이 위에 유화,베를린 국립미술관,

39.5×35cm

도판17 파울 클레,<여러 단계의 노랑과

보라의 입방체>,57×37.5cm 1923,유화,

베를린 개인소장

73)정금희,『음악과 자연이 준 색채 교향곡 파울 클레』,앞의 책,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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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위의 꽃들>(도판15)과 같은 해에 그려진 <추상나무에 관하여>(도판16)는 

가장자리의 색사각형은 거의 어두운 색상으로 짙게 칠해져 있으며, 중앙에는 흰

색이나 노랑색 등 밝은 색의 사각형으로 악센트를 주어 경쾌함이 느껴진다.74) 

이 작품에 쓰인 노랑색, 파랑색, 자주색을 괴테의 색채론에 적용시킬 수 있다. 

괴테는 빛과 어두움을 나타내는 노랑색과 파랑색을 사용하여 양극성의 원리을 

표현하였다. 노랑은 밝음의 성질을 수반하고, 활발하며 부드러운 성질을 나타낸

다. 반면, 파랑색은 어두운 것을 내포하고 있으며, 항상 그림자가 있다. 또한, 파

랑색은 밀쳐 들어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쫓아가는 느낌으로서 우울한 감성을 불

러일으킨다. 또한 노랑색과 파랑색의 배열은 가장 단순한 배열이고 만약 이 배

열 안에서 빨강색이 나타나지 않으면 총체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았다. 클레의 

<추상나무에 관하여>(도판16)는 노랑색과 파랑색의 배열 속에서 자주색이 있

다.75) 빨강색 상승의 최고 단계는 자주색이 표현된다. 즉, 자주색이 칠해져 있으

므로 총체성을 이루고 있다. 괴테의 색채론에 비추면, 이 그림은 양극성과 총체

성을 갖춘 작품이다. 

두 번째 작품인「여러 단계의 노랑과 보라의 입방체」(도판17)는 <추상나무에 

관하여>(도판16) 보다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다. 이 작품에서 주로 쓰인 색채는 노

랑색과 보라색이다. 괴테의 색채론에 비추면 클레는 이 작품의 노랑색과 보라색

을 생리색 유채색상 실험에 적용했다. 하나의 유채색 상이 망막의 한 부분을 차

지하면, 나머지는 거기에 대응하는 색을 만들어 낸다. <정적인 것에서 동적인 것

으로 향하는 색채의 고양>(도판17)과 <모래위의 꽃들>(도판15)같이 같은 생리색 

유채색상 실험이 적용된 작품이다. 클레의 바우하우스 시기 작품을 정리해 보면, 

괴테 색채론의 구성원리인 양극성, 총체성, 생리색 유채색상 실험이 적용되었다. 

74)위의 책.
75)요한 볼프강 폰 괴테,장희창 역,앞의 책,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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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기 색사각형 작품 (1930년 이후)

도판18. 파울 클레, <더욱 정밀하고

자유로워진 리듬>,1930,종이에 과슈,

두꺼운 종이에 부착,47×61.5cm

도판19. 파울 클레, <사각형 속의 3박자>,

1930,풀물감,자른 종이,판지,43×60cm,

독일,개인소장

1930년 클레는 뒤셀도르프 미술대학의 교수로 초빙을 받고 바우하우스를 떠나기

로 결심한다. 그는 바우하우스 업무가 창작활동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다. 1931년 바우하우스를 그만 둔 클레는 뒤셀도르프 대학 작업실에서 거의 살다 

시피 하면서 창작활동에 열중한다. 76)그 결과 클레는 바우하우스 시절보다 과격한 

양식을 실험한 작품을 제작한다. 이를 반영하듯이 초기와 바우하우스 시기 클레가 

괴테 색채론의 구성원리와 생리색을 적용하여 색사각형 작품을 제작하지만 후기에 

와서 그는 색채와 색채의 관계에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즉, 어느 정도 색채에 

대한 이론을 토대로 경험을 쌓은 클레가 자신의 색채에 대한 견해를 담은 색사각

형 작품을 제작하게 된 것이다. 

색채 실험의 결과물로 나타난 작품은 <더욱 정밀하고 자유로워진 리듬> (도판

18) 이다. 이 작품은 바우하우스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친 색채의 균형과 조화에 관

한 이론을 적용한 작품이다.77) 옅은 갈색 바탕에 불규칙적인 사각형의 배열은 검은

색, 갈색, 파랑색으로 배색 되어있다. 한 줄은 검정색과 갈색으로 이뤄졌고, 다른 

줄은 회색과 파랑색으로 이뤄졌다. 괴테의 색채론에 비추어 보면, 파랑색, 갈색, 검

정색이 적용되었다. 괴테는 검정색이 푸르스름한 색조를 띠면, 즉시 노란색에 대한 

요구가 생겨난다고 했다.78) 즉 클레는 이 작품에서 검정색에서 푸르스름한 색조를 

76)김광우,앞의 책,p.319.
77)위의 책,p.316.
78)요한 볼프강 폰 괴테,장희창 역,앞의 책,p.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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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는 것을 파랑색 사각형으로 이 작품에 배치시켰다. 그러면 예술가는 노랑색을 배

치하게 되고 노랑색에 나오는 빛은 얼룩진 갈색으로 반사광이 나타난다. 얼룩진 갈

색으로 나타난 반사광을 갈색 사각형으로 만들었다. 이를 보면 괴테 색채론 색채 

특성에 관한 견해가 적용되었다. 

<더욱 정밀하고 자유로워진 리듬>(도판18)에 적용된 이론을 바탕으로 좀 더 단

순 하게 표현한 작품은 <사각형 속의 3박자>(도판19)이다. 이 작품은 흰색, 검정색, 

회색으로 이루어졌다. 회색 사각형의 테두리는 다른 색사각형에 비하여 더욱 흐릿

하고 거칠게 처리되었다. 이 작품에서 명암에 관한 표현을 가능케 하는 것은 검정

색과 흰색 이다. 검정색과 흰색의 효과는 모든 점에서 정반대이며 양극간 회색과 

다양한 색채가 존재한다. 회색은 괴테와 클레가 주장했던 모든 색채의 근원을 표현 

하고 있고 어떤 색이든지 혼합하면 생성된다고 하였다. 이 작품에서 바깥쪽 갈색 

생성 이유는 <더욱 정밀하고 자유로워진 리듬>(도판18)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괴테 색채론에 비추면, 회색과 갈색이 클레의 <사각형 속의 3박자>(도판19)에 적용 

되었다. 

도판20 파울 클레,<새로운 하모니>,1936,

유화,93×66cm,뉴욕박물관,

도판21파울 클레,<유리 파사드>,1940,

마포에 크레용,68×93cm,베른 클레재단

<새로운 하모니>(도판20)는 클레가 1923년부터 직사각형으로 구성하는 작업을 

중점 적으로 시작하면서, ‘조화’ 라는 명칭을 붙였다. 이 작품에서 주로 쓰인 색은 

빨강색과 초록색, 주황색과 주홍색, 검정색과 흰색, 갈색, 회색이다. 이 작품에서 빨

강색과 초록색의 보색대비, 빨강색과 회색의 보색대비, 주홍색과 주황색의 유사대

비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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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색은 노랑색과 파랑색이 빛의 상승원리에 의해서 생성되는 색이다. 한편, 

녹색은 노랑색과 파랑색을 물감 결합하여 첫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색이다. 이와 

같이 같은 두 색으로 만들어졌으나 작용을 달리하여 생성된 초록색과 빨강색는 

보색대비가 일어난 다. 보색대비란 서로 보색이 되는 색들끼리 나타나는 대비효과

이며, 보색끼리 이웃하여 놓았을 때 색상이 더 뚜렷해지면서 선명하게 보이는 현

상이다.79) 또한 유채색이 무채색과 인접될 때 무채색은 유채색의 보색 기미가 보

이는 현상도 일종의 보색대비에 속한다. 이 작품에서 빨강색과 보색이 되는 초록

색이 인인 초록기미를 띠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회색 과 인접한 다른 색상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보색대비효과 다음 주로 쓰인 것은 비슷한 계열의 색채인 주홍색과 주

황색 유사대비이다. 유사대비는 색상환에서 가깝게 근접해 있는 색상을 말한다. 

또한 유사 조화란 같거나 비슷한 성격을 가진 색들이 배색되었을 때 얻어지는 성

격이다. 주황색은 빨간색과 노랑색의 중간색을 의미한다. 주황색은 노랑색의 농도

가 짙어지고 어두워짐에 따라 아주 미세하게 빨간색 쪽으로 상승한다.80) 그에 반

해 주황색과 유사 하지만, 주홍색은 노랑빛을 띤 빨강색이며 더욱 선명해진 주홍

색에서는 상승한다. 왜냐하면 주홍색 내에는 노랑색을 가지고 있어서 상승효과 

강하게 나타난다.81) 주황색과 주홍색 에서 보여지는 유사조화의 효과는 부드럽고 

통일된 온화한 느낌을 주며 따뜻하고 활동 적인 느낌을 준다. 괴테 색채론에 비

추어 이 작품은 인접해 있는 색채와의 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주는 영향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접한 색채와의 관계에서 연변대비를 나타내는<유리 파사드>(도판21)는 

그의 생애 마지막 색사각형 작품이다. 1940년대에 그는 취리히에서 대규모 자신

의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이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 작품은 기존 색사각형 유형

의 작품과는 새로운 형식이다. 이 작품은 빨강색과 초록색, 주황색과 파랑색으로 

구성되었고, 색사각형에는 테두리를 그려서 경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다른 색사

각형들 작품보다 경계가 분명하고 날카롭게 표현되었다.82) 괴테의 색채론에 비

추어 보면 이 작품은 생리색의 유채색상 실험과 동시대비 중 연변대비가 사용되

79)한국색채학회,앞의 책,p.42.
80)요한 볼프강 폰 괴테,장희창 역,앞의 책,pp.251~252.
81)위의 책.
82)이윤기외,앞의 책,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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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클레가 바우하우스 시절 생리색 유채색상 실험을 적용하여 다수 색사각형 

작품을 탄생 시켰듯 생리색의 유채색상 실험은 하나의 유채색상이 망막의 한 부

분을 차지하면, 나머지는 거기에 대응하는 색을 만들어 낸 것 이다. 클레는 이 

방법으로 주황색은 파랑색을, 빨강색은 초록색을 유도해서 적용 했다. 괴테 색채

론에 비추면 이 작품은 생리색의 유채색상 실험을 적용했다. 

이 같은 실험으로 색사각형의 색채을 형성했다면, 사각형 경계를 생리색의 동

시대비 중 연변대비를 적용시켰다. 어느 특정한 색채가 주변 색채의 영향을 받

아 본래의 색과 는 다른 색채로 지각되는 경우를 색채의 대비효과이다. 대비효

과는 눈의 망막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측면과 망막에서 일어나는 신경자극을 

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83) 색채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

비현상은 생리적 자극 방법에 따라 동시대비와 계시대비로 나눈다. 동시대비는 

색이 서로 인접하여 대비가 일어난 경우, 인접되어 있는 부분이 더욱 강하게 대

비효과를 나타내며, 심지어 섬광효과가 나타내기도 한다. 이와 같이 두 색이 인

접하여 강한 대비효과를 내는 것은 연변대비라 한다.84) 이러한 연변대비를 감소

시키기 위해서는 색사각형에 무채색 테두리를 그려주는 것이 경계를 애매하게 

한다. 예를 들면,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도 원색으로 이루어진 그림 사이에 검은 

색 띠를 두르는 것은 연변대비를 약화시키려는 시각적 보정작업이다. 

클레는 괴테 색채론 생리색의 유채색상 실험과 동시대비중의 연변대비를 이용

하여 <유리 파사드>(도판21) 작품을 완성했다. 후기 시기는 색채의 특성, 생리색 

동시대비 중 연변대비, 보색대비, 유색대비가 적용되었다.

지금까지 클레 색사각형 유형의 작품을 초기, 바우하우스 시기, 후기 순으로 

괴테의 색채론에 비추어 보면, 상승원리, 양극성, 총체성, 생리색 유채색상들의 

실험에 관한 내용, 색채의 특성과 생리색 동시대비 중 연변대비, 보색대비, 유사

대비가 적용 되었다.

83)박현일,최재영,앞의 책,p.37.
84)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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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20세기 아방가르드 미술가들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15세기 르네상스 미술에서 

추구했던 자연의 재현에 벗어나 사물의 본질 추구, 즉 대상의 본질에 대한 내면적

인 탐구를 하였다. 그러한 영향을 받은 파울 클레도 1914년을 기점으로 하여 색채

를 중심으로 기하학적 형태로 모형으로 단순화해서 그리기 시작하였다. 

클레의 작품이 기존 선 중심에서 색채중심으로 변환된 시점에 색사각형 유형의 

작품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 점에서 색사각형 유형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클레 

작품 이해에 매우 중요하다. 

색사각형 작품을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초기 특징은 튀니지 등 자연에서 얻는 

영감에서 숫자나 알파벳 등의 기호들, 기하학적 도형들이 화면 내에 등장했다. 뒤 

이은 바우하우스 시절에 클레는 음악과 건축적 양식 등을 회화에 접목시켰다. 이 

시기에 클레는 색채의 상호작용에 관심이 많았으며, 색채의 보완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를 실험했다. 바우하우스 시기인 1923년부터 사각형의 색채와 구조에 안정감이 

나타났다. 바우하우스 시기 이후의 클레는 색채에 관한 보다 다양한 양식을 실험한 

작품을 제작한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색사각형 작품을 분석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괴테의 색채론

이다. 클레의 일기와 바우하우스 시절의 강의록을 보면 클레에게 미친 괴테의 사상

과 색채론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괴테의 색채론에 따르면, 색채란 빛과 눈 사

이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난 것으로 눈 속에 일종의 빛이 있어서 내부 혹은 외부로

부터 미세한 자극이 주어지면 색채가 촉발된다는 생리적 특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클레가 북 아프리카 여행에서 느낀 색채에 대한 감탄으로 색사각형 작품을 제작

한 것을 보면, 색채가 주는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후의 클레의 색사각형 작품에서 우리는 괴테의 색채 구성원리(양극성, 상승, 총체

성)가 어떻게 그의 작품에 적용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클레는 괴테의 생리

색의 관점에서 색채의 감각적, 정서적 영향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을 뿐 아니라, 그

의 색사각형 작품에 잘 드러내고 있다.

현대의 색채 심리학이나 미술 심리 치유, 색채 정신의학 등의 분야에서 색채의 

감각적, 정서적 특성에 주목하고 있는 사실은 클레의 색채에 대한 의의가 더욱 크



- 38 -

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색채학자 파버 비렌 역시 눈을 자극한 빛이 일으키는 반

응은 신체의 모든 기관으로 펴져나간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색채는 신경을 긴장 

시키거나 진정시킴으로써 흥분 또는 침체의 반응을 일으키고, 그에 따라 다양한 신

체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85) 따라서 이러한 색채의 정서적, 심미적 영향을 언급

한 괴테 색채론과 그의 색채론에 주목한 클레의 작품을 현대 색채 심리학 등의 선

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은 성과가 있다면 기존의 음악적인 요소만으로 해석한 색사각형 

작품을 괴테 색채론의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것이다. 다수 색사각형 작품에 괴테의 

색채론을 모두 적용시킬 수는 없겠지만, 몇몇 색사각형 작품에 나타나는 색채현상

에 의거해 분석해 보고 해석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85)파버비렌,김화중 옮김,『색채심리』,동국출판사,2011,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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